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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놀 반덤핑 “일본-타이완에 불리”
무역협회, 한국산에 10% 부과 … 금호P&B-삼성물산 수출감소 걱정

중국이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10%의 관세를 부과했다.

한국무역협회(회장 김재철)에 따르면, 중국 상무부는 6월9일 한국을 비롯한 일본, 미국, 타이완산 페놀(HS 

2907111000)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.

한국의 금호P&B화학과 삼성물산은 10%의 덤핑마진을 부과받아 일본과 타이완 등 경쟁기업의 7%보다 상대

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.

페놀은 유기화학물질로 코크스, 가정용 가스, 페인트, 플래스틱, 직물 및 목재 가공, 제지, 제약, 제강, 정유 

등의 산업원료와 합성수지, 제초제, 윤활유 정제 시의 용매와 아스피린 등 각종 제품의 제조원료로서 이용된

다.

2002년 중국수출은 810만달러로 금액에서는 크지 않으나 전체 페놀 수출의 66%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

이었다.

그러나 2003년 1-4월 중국수출이 3만7000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국내 페놀수출이 증가세로 

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

중국은 현재 21건에 걸쳐 반덤핑 조치를 시행 또는 조사중이며, 이중 한국에 대한 규제는 16건(규제 13건 

및 조사중 3건)으로 한국은 중국의 수입규제 대상 1위국이다.

특히, 16건 규제 중 10건이 화학제품에 집중되고 있어 주력수출품 중 하나인 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

규제 강화 방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페놀 수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1000달러, %)

구  분 1999 2000 2001 2002 2003.1-4

전체수출 17,551(-43.8) 29,425(67.7) 18,713(-36.4) 12,212(-34.7) 868(-79.8)

중국수출 9,287(-10.1) 11,308(21.8) 12,671(12.1) 8,065(-36.3) 37(-99.0)

중국수출비중 52.9 38.4 67.7 66.0 4.3

<Chemical Journal 2003/06/11>


